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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와 P시
소재 2개의 전문대학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면 튜터링의 튜티 36명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의 튜티 38명으로 총 74명이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PASW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와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 (t=4.69, p<.001)와 자기주도학습능력 (t=5.0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인지도 (t=3.48, p<.001)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대면 튜터링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
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튜터링 운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mparatively analyze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resulting from face-to-face tutoring and mixed non-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program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April 3 and June 9, 2023. The 
participants were 74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n D and P City who were assigned to the face-to-face 
tutoring group (n=36) and the mixed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tutoring group (n=38). The 
tutoring program comprised a total of 10 sessio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he t-test, χ2 test, and the paired t-test with the PASW 23.0 program. After participating in the tutoring
programs, a difference was observed in learning motivation (t=4.69, p<.00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5.05, p<.001), and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t=3.48, p<.001) of the face-to-face tutoring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face-to-face tutoring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design and 
implement programs to improve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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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

재 양성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1]. 한편, 대학교육이 취업중심의 성과지향
을 강조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학업 스트레스 및 학습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2]. 

특히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학
업스트레스 경험은 무력감과 우울감 등으로 학습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3]. 이에 다수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학교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
그램을 진행해왔다[4]. 튜터링은 2003년부터 일부 대학에
서 운영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비교
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5].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공동
체를 형성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 공유와 전이
를 실천하는 학습 형태로[6], 학습에 대한 도움을 받는 튜
티는 예습의 기회가 되고, 학습법을 체득할 수 있으며  학
습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7]. 따라서 튜터링의 학습효과 
및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튜터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학업성취도[5,7,8]의 영향 요인으로 대인관계
[9], 학습동기[8,9]와 자기주도학습능력[9,10]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11,12]등 다양한 변수가 보고되었다. 한편 
COVID-19 이전의 튜터링 관련 연구는 대면 튜터링으
로 진행되었고, 튜터링 집단과 미실시 집단 간의 비교연
구[6,13]와 특정 튜터링 방법을 실시한 후 효과를 확인한 
중재연구[8,9]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튜터링에 참여한 튜
터[14,15]와 튜티의 경험[16]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보고
되었다. 

반면, 학습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COVID-19 
이후 튜터링 관련 연구는 대면 튜터링 참여 여부 등에 따
른 효과를 확인한 비교연구[12]와 비대면 원격화상 튜터
링에서 튜터의 경험[17]과 튜티의 경험[18]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튜터링에 참여
한 학생들은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
다[12,17,18].

오늘날, COVID-19 발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
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의 수업 운영지침은 대
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형태와 대면 수업 중 
교수자가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COVID-19 이후 수

업 형태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
업에 비해 대면 수업 수강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19], 교수·학생과의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을 활용할 수 있어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0]. 또한 튜터링의 운영 형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COVID-19 이전 대면 튜터링과 COVID-19 이
후 비대면 튜터링에서 교과목 성적 향상을 비교한 Yoo
와 Kang[2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에 현재 각 대학의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면 튜터링과 대
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을 각각 진행한 후 두 집단의 튜티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
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튜터링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 후 성
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업성취도 변수는 교과목 평점을 
튜터링 효과로 특정하여 보는 것은 타당도에 문제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성인학습자일수록 실제 성취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고 보고한[23]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인 학업성취인지도
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튜티 학습자인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실시 전·후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튜터링 실시 후 학업성취인지도를 확인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전공적응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튜터링 운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
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교분석
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연
구대상자의 학업성취인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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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확인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P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

호학과 신입생 중 대학이 공지한 튜터링에 신청한 학생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중
에서 편의 추출하였다.  각 대학은 대면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중 각 튜터링 그룹이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각 대학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튜터링 신청 학생 중 2개 이상의 튜터링 
신청 학생은 제외하였다. 튜터링 시행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소요시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점
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
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전체 연구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였
다. 튜터링의 튜터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으로 신청한 
교과목 학점이 A이상인 자 1명을 선정하였고, 튜티는 간
호학과 1학년으로 해당 교과목의 학습 튜터링을 희망하
는 학생 6∼7명으로 구성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총 
10주 동안 매주 1회 60∼90분씩 총 10회기로 총 13시
간을 운영하였다.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1회기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0회기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은 대면과 비
대면을 교대로 진행하여 총 10회기 중 대면 5회기, 비대
면 5회기로 운영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
대상자인 튜티 74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선행연구[24]에서의 
표본 수 22명을 기반으로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를 0.8로 
설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28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
하여 각 집단별 40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는 각 집단별 40명 이었으나 연구 기간 중도
에 참여를 포기한 대상자가 대면 튜터링 집단 4명, 대면·
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에서 2명으로 최종 분석 자료는 
대면 튜터링 집단 36명,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38명으로 총 74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개인이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는 힘이나 

경향성을 말한다[6].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Kim[25]이 개발한 도구를 Chang[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
주’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
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Chang[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사전  
.89, 사후 .93이었다.

2.3.2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여 해결

하기 위해 계획, 자기조절, 점검, 성찰의 과정을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2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Lee 등[28]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의 공공누리정책에 의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의거하여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도구는 학
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3개 하위요인의 총 40문
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ee 등[28]의 도구
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사후  Cronbach’s α는 
.90였다. 

2.3.3 학업성취인지도
학업성취인지도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통해  학업을 

성취한 것으로 인지하는지 스스로 평가한 정도를 말한다
[2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Yang과 
Hwang[29]이 수정·보완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매우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을 높게 인
지함을 의미한다. Yang과 Hwang[2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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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Treatment                     (N=74)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b (p)
M±SD M±SD M±SD

Learning motivation 
F. tutoring (n=36) 3.31±0.40 3.86±9.48 0.55±5.05

4.69 (.001)
M. tutoring (n=38) 3.33±0.41 3.57±4.81 0.24±3.39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 tutoring (n=36) 2.89±5.43 3.47±6.46 0.58±4.39

5.05 (.001)
M. tutoring (n=38) 2.91±6.35 3.10±4.61 0.19±4.52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F. tutoring (n=36) - 4.68±0.21

0.46±0.24 3.48 (.001)
M. tutoring (n=38) - 4.22±0.28

b=Between group; F. tutoring=Face-to-face tutoring group; M. tutoring=Mixed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group

Table 1. Homogeneity between the Two Groups                                                       (N=74)

Characteristics Categories
F. tutoring (n=36) M. tutoring (n=38)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80±1.42 21.92±2.91 12.09 (.147)

Gender
Male 5 (13.9)  8 (21.1)

2.38 (.105)
Female 31 (86.1) 30 (78.9)

participation motivation

High 11 (30.6) 10 (26.3)

0.42 (.768)Middle 20 (55.6) 22 (57.9)
Low  5 (13.8) 6 (15.8)

Other tutoring program
Yes  1  (2.8)  2  (5.3) 

3.48 (.098)
No 35 (97.2) 36 (94.7)

Learning motivation 3.31±0.40 3.33±0.41 0.15 (.57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89±5.43 2.91±6.35 1.08 (.155)

F. tutoring=Face-to-face tutoring group; M. tutoring=Mixed non face—to-face and face-to-face tutoring group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 통계를, 두 집
단 간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는 t-test 및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대면 튜

터링 집단이 20.8세,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은 
21.9세이었다. 성별은 대면 튜터링 집단에서 남학생 5명
(13.9%), 여학생 31명(86.1%)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
터링 집단은 남학생 8명(21.19%), 여학생 30명(78.9%)
이었다. 참여동기는 ‘중’이, 다른 튜터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없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대면 튜터링 집단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
    성취인지도의 차이 검증 

튜터링 프로그램 전과 후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의 점수는 대
면 튜터링 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 3.31점에서 프로그
램 실시 후 3.86점이었고,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이 3.33점에서 3.57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학습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이 프로그
램 실시 전 2.89점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47점이었고,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이 2.91점에서 3.10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05, p<.001).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 실시 후 두 집단의 학업성취인
지도의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이 4.68점이었고, 대면·
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이 4.22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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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의 학업성취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3.48, p<.001)(Table 2).  

4. 논의

본 연구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신입
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튜터링에 따
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의 차
이를 확인하여 튜터링 운영방안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
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학습동기는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의 점
수 차이는 대면 튜터링에서의 0.55점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서는 0.2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에서 학습동기는 학습을 유지하게 
하는 주된 변수로 보고한 Yu[8]와 Jeong[9]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한 맥락이며, 또한 선·후배 간 튜터링에서 학습
동기가 향상됨을 보고한 Na[12]의 연구와도 동일한 맥
락이다. 한편 비대면으로 진행된 튜터링에서도 학습동기
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Yeon과 Ahn[3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소그룹 학습인 튜터링이 학업 성취를 
위한 성공적인 촉진제 역할을 하는 동기가 부여되며, 튜
터링 활동을 계기로 학습동기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높은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나타냄을 설명할 수 있어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튜터링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 사전 점수는 대면 튜터링 집단 
3.31점으로 나타났으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3.33점으로 간호학과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Han[31]의 연구에서 3.07점과 간호학과 3.4학년을 대
상으로 한 Kang과 Kim[32]의 연구에서 2.70점으로 나
타난 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대면 튜터
링 집단의 튜터링 후 학습동기 점수는 3.86점으로 
Park[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비
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후 학습동기는 3.57점으로, 
COVID-19로 대면⋅비대면 혼합 이론 수업을 진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3]의 연구에서 3.89점
으로 보고된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수자에 의한 혼합 이론수업과 선배 튜터에 의한 대면 튜

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의 학습동기의 결과로 
학습유형에 따른 차이로, 학습유형에 따른 직접적 비교
에는 제한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는 대면 튜터
링과 대면·비대면 혼합운영 튜터링의 집단의 튜티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학습관련 변수의 사전사후 차이를 확
인한 연구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전무하여 튜터
링 운영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튜터링 운영 형태에 따른 다양한 학습관련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
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학습능력의 점수 차이는 대면 튜터링에서의 0.58점
이며,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서는 0.19점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에 대한 효과
성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강조한 Jeong[9]과 Hwang[10]
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튜터링 참여 집
단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음을 보고한 Park과 
Cha[3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반면, 대면
으로 운영한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11]에서
는 튜터링 참여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상
이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Kwag과 Woo[11]의 연구는 
간호학과 이외 타 학과 학생들을 포함한 연구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
구대상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
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 튜터
링이 선배 및 동료 학습자 간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배우
는 과정에서 학습동기가 향상되었고, 튜터링에서의 학습
계획, 실행, 평가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대면 튜터링 실시 
후 3.47점으로, 대면 튜터링에 대한 Kwag과 Woo[11]
의 연구에서 3.2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
서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실시 후에는 3.10점으로 
Kwag과 Woo[11]의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면 튜터링 운영이 비대면 튜터링 운영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일부 비
대면 원격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학업적 자
기효능감이 낮았으며[35], 원격 또는 동영상 제작 콘텐츠 
활용의 비대면 수업 모두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높을수록 강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2]. 이처럼 학
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대면과 비대면의 튜터링 및 
수업의 교육적 효과의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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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혼합 튜
터링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튜터링 실시 후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
합 튜터링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의 학업성취인지도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
취인지도는 대면 튜터링 집단 4.68점,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 집단 4.2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면수업이 비대면 원격 수업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19,33].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간 총 15회, 30시간의 튜
터링을 진행한 연구에서 튜티의 학업성취인지도는 4.02
점으로[29], 본 연구의 대상자는 두 집단 모두 Yang과 
Hwang[29]의 연구보다 높은 학업성취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튜터링 학습을 통해 해당 교과목의 성적
이 우수한 선배 튜터와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전이와 핵심 지식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지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실제 학업성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 학업성취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향후 학업성취인지도와 실제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를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많은 대학은 대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튜터링의 유형과 운영 
전략의 개발 및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
인지도 향상을 위해 대면 튜터링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면 튜터링이 대면·비
대면 혼합 튜터링보다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여 의미가 있
다고 사료된다. 이를 기초로 대학의 튜터링 운영 전략 모
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
용하였으므로 간호대학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
와 대면 튜터링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학습관련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 튜터링과 
대면·비대면 혼합 튜터링에 따른 학습동기, 자기주도학

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를 파악하고 두 집단 간의 차
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대면 튜터링에서의 학습동기,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인지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전공적응과 학업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학습 튜터링의 대
면 운영 방안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다양한 학
습관련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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